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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의 정체성, 서울역에서 다시 묻다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U 4. 1~30 
문화역서울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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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윤 〈애창곡〉 잉크, 아크릴릭, 닥종이에 니스 가변크기 2013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공간인 문화역서울284에 4월 한 달간 
대규모 한국화 전시가 열린다. 한국화는 그동안 수묵담채화를 
지칭하는 한정적인 용어로만 잘못 사용돼 왔지만, 이번 전시는 
그 개념을 ‘한국의 시각예술’로 확장한 한국화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가 제시하는 주요 키워드는 ‘지금, 여기’. 29명의 참여작가를 
통해 ‘지금’ 한국화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한국화의 
미래에 대해 관객과 함께 ‘여기’에서 고민하고자 한다. 우리 시대에 
한국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전시는 이 질문에 대해 참여작가가 각각 던지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대 교수 우종택이 참여작가 겸 총감독을 맡았으며, 
곽훈 구본창 김선두 김선형 김승영 김종학 김태호 김호득 나점수 
박병춘 서정태 송수련 오숙환 오태학 유근택 이강소 이재삼 
이종구 이철주 임택 장상의 정경화 정현 조환 차기율 함섭 홍순주 
홍지윤 등 29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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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 〈Untitled〉 스틸, LED 325×732×338cm 2013

문화역서울284라는 공간 또한 이번 전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수송 창구였던 옛 서울역사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듯이, 한국화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엿보인다. 
기획자는 곽훈의 작가노트를 인용한다. 
“1959년 3월 어느 날 나는 이른 새벽에 통일호로 서울역에 
내렸다. (…) 수많은 사람의 애환과 희망과 욕망과 좌절과 사랑과 
이별과 즐거움과 고통을 껴안고 출렁이는 바다 위의 등대처럼 
홀로이 서서 질곡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서울역만큼 진실한 
건축물이 우리 곁에 있을까?” 전시는 한국화를 들여다보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회화뿐 
아니라 사진, 영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한국화 
경계의 확장을 모색한다. 서정태의 작품은 닥종이에 분채로 색을 
채워 닥종이의 질감과 함께 특유의 해학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이강소의 작품은 정통적으로 한국화로 인식돼 온 이미지에 
가까우면서 고도로 추상화된 표현을 갖춰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함섭은 제한된 수법이나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글과 한지를 교묘하게 병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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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태 〈푸른초상〉 160×160cm 2002

이번 전시를 위해 두 차례의 특강도 마련됐다. 4월 2일에는 
동덕여대 회화과 교수 김상철이 ‘디지털 시대의 한국화’라는 
주제를 다룬다. 이전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상황을 맞이한 현재 디지털 시대, 문명이 당면한 환경 및 
비인간화 등의 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게 
한다. 김상철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화가 
지니고 있는 특질과 의미, 현대미술로서의 가능성과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17일에는 미술평론가 고충환이 전시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한다. 그동안 형식, 기법, 재료 등 장르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다뤄져 온 한국화 담론에서 벗어나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벽을 넘어서 확장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함께 궁리해 본다. 한국화의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 참여작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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